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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oneliness on habitual drug use in Korean 
adolescents. Methods: The study was designed as a cross-sectional study. Using statistics from the 16th (2020)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 total 
54,948 adolescent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Results: Adolescents were more likely to engage in habitual 
drug use when they were lonely than when they were not (OR: 1.55, 95% CI: 1.20~2.02). As fo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academic achievement, and living with family were factors influencing habitual drug use. 
As for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perceived stress, depression, current drinking, violence, sexual intercourse, 
and perceived health were identified as factors affecting habitual drug use. Conclusion: Provision of education 
that includes loneliness as a factor, which was not previously considered important in school education for 
preventing habitual drug use of adolescents,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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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건강행태의 문제 행동 중 학교보건영

역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금연과 절주 이외에도 습관적 약물사

용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가시화되고 있다. 습관적 약물사용이

란 치료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특정 약물이나 물질을 습관

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물질 중독의 차원에

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신과적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1]. 최

근 국내 전체 청소년을 상으로 시행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에서 확인된 습관적 약물사용 경험률은 약 1.0%로 확인되었

다. 이는 2019년도에 확인된 평생 약물 경험률 1.1% 비 다소 

감소한 수치이지만, 2011년도 0.7%와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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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2]. 그리고 이미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약물사용 및 물질 중독의 조기발견에 한 중요성 및 

필요성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3,4]. 이

러한 습관적 물질 사용은 추후 유해약물 중에서 비교적 접근이 

쉬운 알코올과 담배 이외에도 약국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한 진

통제, 수면제, 각성제 혹은 살 빼는 약 등을 비롯하여, 본드나 

가스와 같은 흡입물질이나 향정신성약물을 포함하는 약물까

지 확 될 가능성이 높다[5]. 

 2021년 6월 검찰청에서 발표한 ‘2020년 마약류 범죄백

서’에 따르면[6], 국내 마약류사범은 IMF 경제위기 이후 일시

적으로 억제되었다가, 이후 2015년 11,916명, 2016년 14,214

명, 2017년 14,123명, 2018년 12,613명으로 계속 1만 명 이상 

적발되고 있으며, 2019년 16,044명, 2020년 18,050명으로 최

근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존 마약 전과가 있는 마약

류사범뿐만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던 일반인도 인터넷

ㆍSNS를 이용하여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로부터 비교적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확

인되고 있다. 무엇보다 젊은 층에서 손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마, 엑스터시, LSD 등의 마

약류를 구입하고 판매한 사실 또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2020년도 전체 마약류사범 중 20~30 가 49.9%를 차지

하여 이러한 젊은 층의 마약류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20년도에는 19세 이하 적발인원이 313명으로 

전년(239명) 비 31.0%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이처럼 청소년들의 습관적 약물사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국

내 연구에서는 자살생각[7,8], 다문화적 특성[9], 성행동[10], 

경제적 빈곤[11], 이외에도 중독 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서 약물 관련 특성을 분류하여 가족이 함께 동거하지 않는 

것[12]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약물사용

은 또래 집단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연령 의 시기적 특성으로 

인해 비행행동 및 또래 집단의 일탈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특히 흡연 관련 요인과 유사하게 친구의 행동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13]. 

 한편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 중 외로움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정서적으로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욕구의 좌

절과 관계에 한 청소년 자신의 부정적인 평가에 따른 고통스

러운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14]. 이러한 청소년기의 외로움은 

발달 단계에서의 친 감에 한 욕구와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

망과 소속감에 한 욕구를 표현하는 경향으로, 이는 그 시기

에 발생하는 독특한 주관적 경험으로 매우 중요한 정서적 요인

이다[15]. 그리고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음란물 중독[16], 인

터넷 및 SNS 중독[17,18], 성중독[19], 스마트폰 중독[20] 등과 

관련지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의 외로움과 

습관적 약물사용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찾

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보고된 청소년건강행태온

라인조사를 기반으로 국내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건강행동 특

성과 그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외로움 정도를 확인하여, 

이러한 요인이 습관적 약물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습관적 약물사용을 조기에 예방하

기 위한 책 마련 시 실증적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청소년의 습관적 약물사용과 외로움

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행동 특성을 파악한다.

 청소년의 습관적 약물사용과 외로움을 파악한다.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행동 특성, 외로움에 

따른 습관적 약물사용의 차이를 파악한다.

 청소년의 외로움이 습관적 약물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습관적 약물사용과 외로움의 관계

를 규명하기 위하여 제16차(2020년)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

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한 이차분석연구이다.

2. 연구대상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주관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학교 1학

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상으로 실시하는 익명성 자

기기입식 온라인조사이다[2]. 본 조사는 정부승인통계조사(승

인번호 제 117058호)이며,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하여 질병관

리청의 원시자료 공개 및 관리 규정에 의해 원시자료를 제공받

아 이용하였다.

제16차(2020년) 조사의 목표모집단은 2020년 4월 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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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 ․ 고등학교 재학생이었다. 표본설계를 위한 추출틀은 

2019년 4월 기준의 전국 중 ․ 고등학교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본 추출과정은 모집단 층화, 표본배분, 표본 추출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모집단 층화 단계에서는 39개 지역군과 학교급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을 층화변수로 사용하여 모집

단을 117개 층으로 나누었다. 표본배분 단계에서는 층화변수

별 모집단 구성비와 표본 구성비가 일치하도록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표본학교수를 배분하였다. 표본추출은 층화집락추

출법이 사용되었으며, 1차 추출단위는 학교, 2차 추출단위는 

학급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제16차(2020년) 조사

의 모집단 학교 수는 5,624개교, 학생 수 2,631,888명이었고, 

표본 학교 수는 793개교, 학생 수 54,948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행동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행동 특성은 선행연구를[7] 근거

로 청소년의 습관적 약물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성별, 학교급, 학업성취도, 경제상태, 가족동거 여부, 스트레스 

인지, 수면 충족, 우울, 현재 흡연, 현재 음주, 폭력, 성경험, 주

관적 건강, 주관적 체형으로 선정하였다. 성별은 ‘남’, ‘여’로, 

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하였다. 학업성취도, 경제 

상태는 설문조사에서 ‘상’, ‘중상’, ‘중’, ‘중하’, ‘하’로 응답하였

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상 또는 중상), ‘중’, ‘하’(중하 또는 

하)로 재분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가족과의 동거여부는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스

트레스 인지는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를 묻

는 문항을 이용하여, ‘ 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낀다’인 경

우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것으로, ‘조금 느낀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인 경우 스트레스를 인지하지 않

는 것으로 재분류하였다. 수면 충족은 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이

용하여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인 경우 수면 충족을 하는 

것으로, ‘그저 그렇다’, ‘충분하지 않다’, ‘전혀 충분하지 않다’

인 경우 수면 충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재분류하였다. 우울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

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여부로 구분하였다. 현재 흡연

은 최근 30일 이내 일반 담배, 액상형 전자 담배, 궐련형 전자 

담배 중 한 개비라도 피운 경험이 있는지, 현재 음주는 최근 30

일 동안 한잔 이상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지 여부로 구분하였

다. 폭력은 최근 12개월 동안 친구, 선배, 성인에게 폭력을 당

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로 구분하였고, 

성경험은 성관계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건강은 평상시 자신의 건강상태에 해 묻는 문항을 

이용하여, ‘매우 건강한 편’, ‘건강한 편’인 경우 건강을 인지

하는 것으로, ‘보통’, ‘건강하지 못한 편’ 또는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인 경우 건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재분류하였

다. 주관적 체형은 자신의 체형에 해 묻는 문항을 이용하여 

‘매우 마른 편’, ‘약간 마른 편’인 경우 마른 것으로 ‘보통’은 보

통, ‘약간 살이 찐 편’, ‘매우 살이 찐 편’인 경우 비만으로 재분

류하였다.

2) 습관적 약물사용

습관적 약물사용은 치료목적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습관적

으로 사용한 약물이나 물질이 있는지 여부로 파악하였다.

3) 외로움

외로움은 최근 12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꼈는

지 묻는 문항을 이용하여 ‘항상 외로움을 느꼈다’, ‘자주 외로

움을 느꼈다’인 경우 외로움이 있는 것으로 ‘전혀 외로움을 느

끼지 않았다’, ‘거의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가끔 외로움을 

느꼈다’인 경우 외로움이 없는 것으로 재분류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는 IBM SPSS/WIN 26.0 프로그램 버전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행동 특성, 습

관적 약물사용, 외로움은 빈도와 퍼센트를 제시하였다. 청소

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행동 특성, 외로움에 따른 습

관적 약물사용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Rao-scott x2 test를 실

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행동 특성을 보정한 상태

에서 청소년의 외로움이 습관적 약물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이용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복합표본설계를 이용

하여 표본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표본분

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행동 특성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행동 특성은 Table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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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Health risk 
Behavior of Subjects (N=54,94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Female

28,353 (51.9)
26,595 (48.1)

School Middle
High

28,961 (49.6)
25,987 (50.4)

School achievement High
Middle
Low

20,146 (36.9)
16,585 (30.1)
18,217 (33.0)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21,339 (39.9)
26,397 (47.5)
 7,212 (12.6)

Living with family No
Yes

 2,616 (3.8)
52,332 (96.2)

Perceived stress No
Yes

36,286 (65.8)
18,662 (34.2)

Sleep satisfaction Yes
No

16,824 (30.3)
38,124 (69.7)

Depression No
Yes

41,108 (74.8)
13,840 (25.2)

Current smoking No
Yes

52,260 (95.2)
 2,688 (4.8)

Current drinking No
Yes

49,056 (89.3)
 5,892 (10.7)

Violence No
Yes

54,229 (98.7)
 719 (1.3)

Sexual intercourse No
Yes

52,461 (95.4)
 2,487 (4.6)

Perceived health Yes
No

38,444 (69.6)
16,504 (30.4)

Perceived body image Thin
Normal
Obesity

13,324 (24.4)
19,849 (36.2)
21,775 (39.3)

n: unweighted; %: weighted.

Table 2. Substance Use and Loneliness of Subjects (N=54,94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ubstance use No
Yes

54,543 (99.2)
 405 (0.8)

Loneliness No
Yes

47,182 (85.9)
 7,766 (14.1)

n: unweighted; %: weighted.

같다. 상자 중 남학생은 51.9%, 여학생은 48.1%였고, 중학

생은 49.6%, 고등학생은 50.4%였다. 학업 성취도는 상 36.9%, 

중 30.1%, 하 33.0%였고, 경제상태는 상 39.9%, 중 47.5%, 하 

12.6%였다. 상자 중 가족과 동거를 하는 경우가 96.2%, 하지 

않은 경우가 3.8%였다. 스트레스는 인지하는 경우가 34.2%, 인

지하지 않은 경우가 65.8%였고, 수면 충족을 하는 경우 30.3%, 

하지 않은 경우가 69.7%였다. 우울을 경험하는 경우가 25.2%, 

경험하지 않은 경우가 74.8%였다. 현재 흡연을 하는 경우가 

4.8%, 하지 않은 경우가 95.2%였고, 현재 음주를 하는 경우가 

10.7%, 하지 않은 경우가 89.3%였다.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1.3%였고, 하지 않은 경우가 98.7%였고, 성경험은 한 경우가 

4.6%, 하지 않은 경우가 95.4%였다. 주관적으로 건강을 인지

한 경우가 69.9%, 그렇지 않은 경우가 30.4%였다. 자신의 체형

을 마르다고 인지한 경우가 24.5%, 보통으로 인지한 경우가 

36.2%, 살이 쪘다고 인지한 경우가 39.3%였다(Table 1).

2. 대상자의 습관적 약물사용과 외로움

상자의 습관적 약물사용과 외로움은 Table 2와 같다. 습

관적 약물사용을 한 경우가 0.8%, 하지 않은 경우가 99.2%였

고,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14.1%, 느끼지 않은 경우가 85.9

였다(Table 2).

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행동 특성, 외로움에 

따른 습관적 약물사용

상자의 습관적 약물사용에 차이가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

성은 학교(p<.001), 학업성취도(p=.025), 경제상태(p<.001), 

가족동거 여부였다(p<.001). 

상자의 습관적 약물사용에 차이가 있는 건강행동 특성은 

스트레스 인지(p<.001), 수면 충족(p<.001), 우울(p<.001), 현

재 흡연(p<.001), 현재 음주(p<.001), 폭력(p<.001), 성경험

(p<.001), 주관적 건강(p<.001), 주관적 체형(p<.001)이었다. 

상자의 외로움에 따라 습관적 약물사용에 차이가 있었다

( p<.001)(Table 3).

4. 대상자의 외로움이 습관적 약물사용에 미치는 영향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행동 특성을 보정한 

상태에서 청소년의 외로움이 습관적 약물사용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상자가 외롭지 않은 경

우에 비해 외로운 경우 습관적 약물사용을 할 가능성이 1.55

배 높았다(p=.001).

청소년의 습관적 약물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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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risk Behavior and Loneliness according to Substance use of Subjects (N=54,948)

Characteristics Categories

Substance use
Rao-Scott 
x2 (p)

Yes No

n (%) n (%)

Gender Male
Female

227 (56.8)
178 (43.2)

28,126 (51.8)
26,417 (48.2)

  2.86 (.091)

School Middle
High

166 (36.3)
239 (63.7)

28,795 (49.7)
25,748 (50.3)

 23.50 (＜.001)

School achievement High
Middle
Low

157 (41.1)
102 (24.0)
146 (34.9)

19,989 (36.8)
16,483 (30.2)
18,071 (33.0)

  3.72 (.025)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153 (39.3)
161 (40.3)
 91 (20.4)

21,186 (39.9)
26,236 (47.6)
 7,121 (12.5)

 11.45 (＜.001)

Living with family No
Yes

 51 (11.4)
354 (88.6)

 2,565 (3.8)
51,978 (96.2)

 45.39 (＜.001)

Perceived stress No
Yes

152 (37.9)
253 (62.1)

36,134 (66.1)
18,409 (33.9)

134.05 (＜.001)

Sleep satisfaction Yes
No

 69 (16.6)
336 (83.4)

16,755 (30.4)
37,788 (69.6)

 41.05 (＜.001)

Depression No
Yes

166 (41.1)
239 (58.9)

40,942 (75.1)
13,601 (24.9)

213.78 (＜.001)

Current smoking No
Yes

324 (81.5)
 81 (18.5)

51,936 (95.3)
 2,607 (4.7)

100.62 (＜.001)

Current drinking No
Yes

287 (71.2)
118 (28.8)

48,769 (89.5)
 5,774 (10.5)

 97.81 (＜.001)

Violence No
Yes

364 (89.0)
 41 (11.0)

53,865 (98.8)
  678 (1.2)

114.15 (＜.001)

Sexual intercourse No
Yes

323 (79.9)
 82 (20.1)

52,138 (95.6)
 2,405 (4.4)

139.12 (＜.001)

Perceived health Yes
No

180 (44.8)
225 (55.2)

38,264 (69.8)
16,279 (30.2)

 91.22 (＜.001)

Perceived body image Thin
Normal
Obesity

104 (27.4)
127 (30.7)
174 (42.0)

13,220 (24.4)
19,722 (36.3)
21,601 (39.3)

  5.79 (.045)

Loneliness No
Yes

249 (61.6)
156 (38.4)

46,933 (86.1)
 7,610 (13.9)

116.43 (＜.001)

특성은 성별, 학업성취도, 가족동거 여부였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습관적 약물사용을 할 가능성이 1.52배 높았고(p= 

.001), 학업성취가 하인 경우에 비해 상인 경우 습관적 약물사

용을 할 가능성이 1.59배 높았다(p<.001). 가족과 동거를 하는 

경우에 비해 하지 않은 경우 습관적 약물사용을 할 가능성이 

1.80배 높았다(p=.001). 

청소년의 습관적 약물사용을 영향을 미치는 건강행동 특성

은 스트레스 인지, 우울, 현재 음주, 폭력, 성경험, 주관적 건강

이었다. 스트레스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인지하는 경

우 습관적 약물사용을 할 가능성이 1.54배 높았고(p<.001), 우

울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경험하는 경우 습관적 약물사

용을 할 가능성이 2.35배 높았다(p<.001). 현재 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하는 경우 습관적 약물사용을 할 가능성이 

1.56배 높았고(p=.005),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경

험한 경우 습관적 약물사용을 할 가능성이 3.68배 높았다

(p<.001). 성경험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경험한 경우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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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N=54,948)

Characteristics Categories
Substance use

p
OR (95% CI)

Gender Female
Male

ref.
1.52 (1.20~1.93) .001

School Middle
High

ref.
1.25 (0.97~1.60) .080

School achievement Low
Middle
High

ref.
1.09 (0.82~1.45)
1.59 (1.26~2.01)

.540
＜.001

Economic status Low
Middle
High

ref.
0.82 (0.63~1.08)
0.90 (0.68~1.19)

.162

.444

Living with family Yes
No

ref.
1.80 (1.28~2.53) .001

Loneliness No
Yes

ref.
1.55 (1.20~2.02) .001

Perceived stress No
Yes

ref.
1.54 (1.23~1.93) ＜.001

Sleep satisfaction Yes
No

ref.
1.29 (0.97~1.71) .076

Depression No
Yes

ref.
2.35 (1.86~2.98) ＜.001

Current smoking No
Yes

ref.
1.35 (0.92~1.99) .124

Current drinking No
Yes

ref.
1.56 (1.15~2.13) .005

Violence No
Yes

ref.
3.68 (2.54~5.34) ＜.001

Sexual intercourse No
Yes

ref.
2.14 (1.56~2.95) ＜.001

Perceived health Yes
No

ref.
2.07 (1.67~2.56) ＜.001

Perceived body image Thin
Normal
Obesity

ref.
0.89 (0.69~1.15)
0.93 (0.73~1.19)

.380

.568

OR=Odds ratio; CI=Confidential intervals.

적 약물사용을 할 가능성이 2.14배 높았고(p<.001), 주관적으

로 건강을 인지한 경우에 비해 인지하지 않은 경우 습관적 약

물사용을 할 가능성이 2.07배 높았다(p<.001)(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습관적 약물사용과 외로움의 관계를 확

인하고자 시행된 연구이다. 연구결과 청소년 건강행태 중 

2020년 조사에서 처음 포함된 외로움의 경험은 습관적 약물사

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조

사 상 청소년의 14.1%가 최근 12개월 동안 항상 혹은 자주 외

로움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청소년의 외

로움은 외로움에 한 개념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14] 

성장과정에서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우울, 스트레스 

인지 등 다른 부정적 정서에 비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

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외로움은 청소년의 습관적 약물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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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이는 새로운 변

수의 확인으로 청소년 약물사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건강증진

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청소년의 습관적 약물사용과 관련된 요인을 크게 세 가지 영역

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첫 번째, 청소년의 습관적 약물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학업성취도, 가족동거 여부였다. 여학

생에 비해 남학생이 습관적 약물사용을 할 가능성이 1.52배 높

았는데 이는 2016년 진행한 국내 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및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9,21]. 해당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현

실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층동적 약물사용과 같은 비행행동을 

경험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학업성취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구결과[7]와 다른 결과로 학업성취 수준이 ‘하’인 경

우에 비해 ‘상’인 경우 습관적 약물사용을 할 가능성이 1.59배 

높았다. 이는 과거 연구결과 학업성적이 ‘하’에 해당하는 경우, 

미래에 한 낮은 기 와 열등의식으로 비행행동의 일환인 약

물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한 기존의 연구[22]와 다르게, 최근에

는 오히려 상 적으로 상위권 학생의 경우 주변의 기 감과 입

시 위주의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성적과 연관된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인해 집중력 있는 학습을 목

적으로 카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각성제와 같은 약물사

용을 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보조적인 학

습 방법으로 남용되는 것을 감안하여 관련된 약물사용의 위험

성을 청소년들이 인지하도록 적절한 수준의 예방적 차원의 보

건교육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가족과 동거를 하는 경

우에 비해 하지 않은 경우 습관적 약물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

았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7,23]. 가족과의 동

거는 청소년의 지지자원으로서 그들의 비행행동을 줄이고, 

위험행동에 관한 올바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5]. 따라

서 청소년기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

겠다.

두 번째, 청소년의 건강행동 중 음주 및 폭력 경험, 성경험 

유무가 습관적 약물사용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 시기 경험하는 비행행동 및 신체적 혹은 성폭행을 

당하거나 폭력을 목격하는 등의 노출이 약물 남용 및 의존의 위

험성을 증가 시킨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4,24], 이

처럼 음주와 성경험 등의 비행행동은 폭력이나 불법적인 사건, 

사고 등과 연관되어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사회

적 질타의 상이 되어 청소년들에게 낙인을 유발한다[10]. 그

리고 이러한 청소년기의 낙인경험은 성인으로서의 건강한 성

장을 방해한다. 특히 폭력을 경험한 경우 경험하지 않은 경우

에 비해 습관적 약물사용을 할 가능성이 3.68배 높았는데 이는 

기존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24,25]. 청소년 시기 발생하는 비

행행동에 하여 정확한 인과적 해석은 어렵지만 습관적 약물

사용과 문제 발생은 상호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26]. 

또한 이와 같은 비행행동은 인생 전반에 있어 본인의 삶에 

하여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고, 그렇게 발생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은 또 다시 자기위안의 행위로 

약물을 사용하기도 한다[26]. 이처럼 부정적 감정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인지하거나 우울을 경험할 때에도 습관적 약물사

용을 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경험하는 우

울, 슬픔 등 심리적 변화를 반복적인 약물사용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27] 이러한 행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청소년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어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인지하게 하

는 악순환을 야기한다[28]. 이처럼 스스로가 불건강하다는 자

기인식은 주변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통제, 감기약 등

을 남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초기 약물사용 습관을 만들어 내기

도 하므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해 긍정적으로 인지할 수 있

게 하는 노력도 약물사용을 예방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

어져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세 번째, 청소년이 인지하는 외로움은 앞서 확인한 건강행

동과 마찬가지로 습관적 약물사용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외로움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습관적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1.55배 높았다. 

외로움은 건강과 사망률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청소

년시기 발생한 외로움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

어[29] 중요한 건강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지체계로

서의 가족의 응집력은 청소년기 다양한 건강행동과 상호 관련

이 있다. 특히 외로움은 가족응집력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

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19] 가정과 학교는 청소년의 가장 중

요한 지지체계로서 그들의 성장과정에 관여하므로 이들을 적

절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29]. 청소년의 습관적 약물사용

은 정상적인 신체발육을 어렵게 하거나 학교 내에서 폭력 및 

부적절한 성경험, 흡연과 음주 등 다양한 문제행동의 방식으

로 관찰 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질병으로 쉽게 이환되어 복합중

독으로 진행되거나 성인기에도 만성적인 문제로 남을 가능성

이 있다[30].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기의 습관적 약물사용에 관

해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이 마

련되어야 하며, 이미 약물사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상으



168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남은정·이진화·권 민

로 습관적 사용이 중독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극적

으로 중재할 수 있는 학교보건 중심의 교육과 프로그램이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단면조사 설계를 통해 자기기입식 형식으로 수

집된 이차자료를 분석한 연구로 변수 선정의 제한이 있고, 변

수 간의 인과관계에 하여 확언할 수 없다. 또한 기존 통계적 

기법 및 선행연구를 통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만 조사를 통

해 확인한 해당 변수 이외의 통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서 제

한점을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최신의 국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소년

의 외로움이 습관적 약물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2020년 처음으로 추가된 ‘외로움

의 경험’ 변수는 청소년의 건강행태 관련 연구에서 많이 사용

되었던 변수이나 국가청소년 통계에 처음 포함된 변수로 습관

적 약물사용과의 관계를 확인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외로움은 개인의 처능

력 부족과 지지자원의 부족 등 청소년이 자력으로 극복하기 어

려운 문제인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습관적 약물사용

이 청소년에게는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는 추후 

다른 약물 중독 및 일탈 행동과도 연관되어 성인의 건강생활 

습관에 있어서 주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자살생

각, 스트레스 인지, 우울 등 기존 정서적 요인 이외에도 청소년

이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외로움 경험을 확인하고 고위험군을 

사전에 선별하여, 외로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중재

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의 습관적 약물사

용과 관련하여 이에 적절히 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예방 및 

중재 관리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약물사용에 관해 전문적인 지원기

관이나 지속성 있게 유지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

이어서, 학교보건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확인

하고 예방, 중재 및 재활을 통한 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

년의 외로움에 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검증되

기를 기 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습관적 약물사용과 외로움의 관계를 확

인하고자 시행되었고, 연구결과 청소년의 외로움은 습관적인 

약물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업성취도, 가족동거 여부가, 건강

행동 특성으로는 스트레스 인지, 우울, 현재 음주, 폭력, 성경험, 

주관적 건강이 청소년의 습관적 약물사용과 관련 있었다. 따라

서 학교보건 영역에서 청소년들의 습관적 약물사용 예방을 위

한 교육에 있어서 기존에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지 않았던 청소

년의 외로움 관련 요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

째, 청소년의 습관적 약물사용의 현황 파악과 구체적 측정지

표를 설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습관적 약물사용 예방을 위한 학

교보건 중심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제언한

다. 둘째, 학교 내 약물사용 관련 교육에서 외로움을 경험하는 

청소년을 확인하고 그들의 지지체계를 고려하여 그들의 특성

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셋

째, 청소년의 습관적 약물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보건 교

육의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

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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